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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머니의 정서조절 수준에 따른 어머니-자녀 간 
상호작용 분석

Objective: This study analyzed mother-child interactions in a stressful situation each second by 
mother’s emotional regulation level.    
Methods: The study was conducted with 16 mothers and their 5-year-old children playing a 
teaching task for 15 min. During the interactions, the participants were videotaped and examined. 
Furthermore, qualitative analysis was used for analyzing mother-child interactions in detail by 
creating a situation that maximizes the stress and frustration of the mother and child.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maternal humor and affection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child 
positive emotion and that maternal coaching closely correlated with the child pride, pleasure, and 
whining. Additionally, maternal intrusive behavior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child anger. 
Lastly, mothers with higher levels of emotional regulation more often expressed affection to their 
children. They were more actively involved in the tasks and used fewer positive or negative 
directive expressions. Therefore, children of this group expressed more positive emotions. 
Conclusion: These findings suggests that programs improving parental emotional reaction and 
emotion regulation should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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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영, 박소은
서울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아동심리학전공

서론

현대 사회의 부모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다양한 

외부적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일상

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다루고 자녀

와 정서적으로 건강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건강한 부모-자

녀 관계에 있어 중요하다. 특히,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가운

데 이뤄지는 정서적 교류는 아동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

을 미친다(Blair & Raver, 2012; Gross & Thompson, 2007). 

Eisenberg, Cumberland 그리고 Spinard (1998)는 이러한 부모

자녀 상호작용의 발달적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정서사회화 모

델을 제안하였다. 즉, 부모가 아동의 정서에 대해 제공하는 직 
. 간접적인 피드백, 가정 내 정서적 분위기, 모델링을 통한 사

회화 행동이 자녀의 정서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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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Denham, Bassett, & Wyatt, 2007). 더불어 부모 자신이 경

험한 정서에 대한 인식과 수용 및 조절 역시 자녀의 정서적 반

응으로 구체화되어 자녀의 정서사회화 발달에 핵심적 요인으

로 나타났다(Gottman, Katz, & Hooven, 1997). 실제로, 부모-자

녀 상호작용에서 자녀의 정서반응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 정

서표현성은 아동의 정서조절, 사회적 유능성, 적은 문제행동

과 관련이 있었다(Meyer, Raikes, Virmani, Waters, & Thompson, 

2014; Morris, Silk, Steinberg, Myers, & Robinson, 2007). 반면, 

부모의 비지지적인 반응은 아동의 정서적 반응성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며, 아동의 잦은 감정 변화와 충동성 및 전형적인 외

현화 문제들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eyer et al., 2014; 

Pasalich, Waschbusch, Dadds, & Hawes, 2014).

한편 부모의 정서반응은 부모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는

다. 부모의 높은 스트레스는 처벌적이고 강압적 양육행동 

등 부정적 양육행동을 유발한다고 보고된다(Anthony et al., 

2005). 그 외에도, 자녀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적절한 자

극을 제공하지 못하고 불안적 애착으로 연결되며(Jarvis & 

Creasey, 1991), 결국 이후의 아동 행동문제 및 공격성에 영향

을 미친다(Lee, 2008). 이처럼 스트레스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녀의 실제 상호작용 맥락의 질과 관

련이 있어, 스트레스 상황을 적절하게 대처하고 다루는 회복

능력 역시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예

측해볼 수 있다. Skinner와 Wellborn (1994)에 따르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정적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부모는 스스로 

스트레스를 잘 통제하고 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며 긍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이런 부모의 

자녀 또한 실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정서를 보이지 않

고 효과적으로 정서조절을 한다고 나타났다(Garner & Power, 

1996). 반면, 어머니가 스트레스에 충동적 정서조절 방식을 보

일수록, 아동은 감정 발산적이고 공격적이거나 회피적 정서조

절 방법을 보였다(Lim & Park, 2002). 더불어 어머니의 부정적

인 정서적 태도는 자녀의 심리적 갈등 및 부정적 정서상태를 

강화시킬 뿐 아니라, 내재화, 외현화 문제 및 임상적 장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omens & Pollak, 2012). 궁극

적으로 어머니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

하여 자녀에게 따뜻하고 반응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아동의 안

정적 애착, 높은 자존감 및 긍정적 정서발달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에서 어머니와 자녀 간 상호작용을 

관찰하여 정서적 반응을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제한적일 

뿐 아니라 주로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적 

반응에 초점을 두거나 설문지 연구를 통한 어머니의 자기보고

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는 스트레

스 상황에서 어머니의 정서조절 수준과 함께 어머니-자녀 상

호작용에서 드러난 반응들 간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리

고 실제 상호작용과 유사한 어머니와 자녀의 반응을 도출하고

자 약간의 긴장감과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게임 상

황을 설정하여 관찰연구를 실시하였다. 녹화된 자료는 어머니

의 정서반응 및 참여행동과 아동의 정서반응으로 양적자료로 

변환하여 반응의 지속시간을 실시간 초단위로 분석하였고, 그 

관계를 살펴봄으로서 측정의 객관적 분석을 도모하고자 하였

다. 더불어 어머니-자녀 상호작용 도중, 타인의 개입으로 의도

치 않게 실험을 방해받는 경험을 제공하여 스트레스와 좌절감

이 가중되는 상황의 어머니 정서조절 수준을 살펴보고자 하였

다. 외부 방해로 블록이 무너지는 상황은 어머니와 자녀 모두

에게 스트레스가 상승될 수 있는 상황이나, 본 연구에서는 어

머니의 정서조절 방식이 모자녀 상호작용에 더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또한 고조된 스트레스 상황

에서 보인 어머니의 정서조절 방식이 전반적 상호작용 가운데 

드러날 것이라고 가정하에 탑이 무너지기 전 상황을 포함한 

전체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어머니의 정서조절 수준은 단순히 상호작용 내 보이는 반

응의 양이나 빈도만으로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스트레

스 상황에서 보여주는 행동적 특성을 전사하여 질적인 분석

을 하였다. 정서조절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정서조절에 대한 정의로 자기조절의 측면을 강조하며(Gross, 

1998), 부정적 정서경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두

고 있다(Baumeister, Heartherton, & Tice, 1994). 또한 정서조

절의 방식으로는 크게 부정적 정서에 대한 능동적, 적극적 대

처 방식과 회피적, 주의분산적 대처방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Parkinson, Totterdell, Briner, & Reynolds, 1996).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다양한 정서조절 방식을 포괄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본 연구에는 어머니의 행동과 말 뿐 아니라 목소리 톤 얼굴표

정 외 여러 비언어적 단서를 포함하는 Kahen (1995)이 개발하

고 Nahm (2006)이 개정 및 번안한 KACS (Kahen Affect Coding 

System)의 하위요인 및 Gurovich (1999)의 정서조절척도를 수

정 및 번안한 Lim과 Park (2002)의 정서조절 유형 구분 기준

(예: 감정압도형, 억제형, 표현형 등)을 근거로 개념을 정리하

였다. 

특별히 학령 전 시기는 다른 발달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

로 가정환경적 맥락에 많은 영향을 받는 시기이며(Kim & Yu, 

2011), 어머니가 가장 밀접한 상호작용 대상으로, 어머니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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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회화 행동은 아동에게 가장 큰 핵심이 된다(Eisenberg et 

al., 1998). 특히 만 5세는 여전히 부모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에 대한 표상과 사회화를 형성

할 뿐 아니라(Meyer et al., 2014), 이를 통해 자신만의 정서반응

과 책략들을 갖게 되는 시기이다(Denham & Kochanoff, 2002). 

또한 본 연구의 실험과제를 잘 이해하고 몰입할 수 있는 연령

에 해당된다. 따라서 만 5세 아동과 어머니 간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정서반응 및 참여행동과 아동의 정서반응 간 

관계의 탐색은 이 시기의 어머니-자녀 간 정서적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 폭을 넓혀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연

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자녀 상호작용에 나타난 어머니 정서반응 및 참여행

동과 아동의 정서반응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머니 정서조절 수준에 따른 집단 간 특

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머니 정서조절 수준에 따라 어머니 정

서반응 및 참여행동과 아동의 정서반응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실험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양부모 가정의 만 5세 자녀와 그

들의 어머니 16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EBS 다큐프라임’프로

그램 제작을 위해 방송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연구참여자 모집

공고를 보고 전화연락을 한 부모들에게 실험 절차를 설명하였

고, 비디오 촬영을 포함한 실험참여에 대해 사전 동의를 먼저 

구하였다. 자발적 의사를 밝힌 18명 중 실험을 도중에 중단한 

경우(2명)를 제외한 16쌍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어머

니 평균연령은 만 38.8세(SD = 3.35), 아동 평균연령은 만 5세

(SD = 0.00)로, 이 중 남아가 8명, 여아는 8명이었다. 본 실험연

구에서는 어머니의 수입이나 교육수준과 같은 연구대상의 일

반적인 배경은 대상이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므로 수집하

지 않았다. 

연구도구

어머니 상호작용 실험에는 Nahm (2006)이 고안한 젠가를 활

용한 Teaching-Task 실험을 사용하였다. 실험규칙은 다음과 같

다. 자녀가 3개의 블록으로 구성된 총 18개 층의 젠가 탑 사이

에서 최상단을 제외한 아래 블록들을 하나씩 꺼내 그 위로 다

시 8층의 탑을 더 쌓는다. 제한시간은 15분으로, 어머니는 언

어적 지시를 통해서만 자녀를 도울 수 있으며, 탑이 무너지더

라도 제한시간 내에서 원하는 만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과제

에 사용된 젠가 블록게임의 규칙은 예비실험을 통해 자녀 연

령의 적합성을 고려한 것으로(Park & Nahm, 2010), 제한된 시

간설정은 어머니와 자녀에게 자연스러운 긴장감을 줄 수 있

다. 본 실험에 참여한 아동들은 일반적으로 과제 시작과 동시

에 매우 집중적으로 과제에 임하였다. 이를 위한 장치로 실험 

전, 과제 성공 시에 선물을 제공한다고 부모와 아동에게 미리 

알려주었다. 

상호작용 관찰은 Kahen (1995)이 개발하고 Nahm (2006)이 

개정 및 번안한 Kahen 정서코딩체계(KACS)를 사용하였다. 이

를 통해 자연스러운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정

서적으로 접근하는 반응 및 아동의 정서반응을 분석하고자 하

였다. KACS는 부모-자녀 상호작용에서의 정서반응성과 아동

의 정서발달 측정에 널리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Gottman & 

Katz, 2002; Katz & Gottman, 1997), 선행연구들을 통해 측정

의 유용성과 타당성이 입증된 관찰코딩체계이다(Kahen, Katz, 

& Gottman, 1994; Locke & Prinze, 2002). KACS의 하위요인은 

크게 어머니의 정서코드와 참여행동코드, 아동의 정서코드로 

나뉘며, 어머니 정서는 긍정정서(유머형, 애정형), 부정정서

(분노/좌절/비난, 긴장형/긴장형유머, 경멸형), 중립, 알수없음

의 7개유형으로 구분된다. 어머니 참여행동에는 긍정적참여

(긍정적 지시형, 높은참여, 낮은참여, 코치형), 부정적 참여(비

참여형, 부정적 지시형, 강압형), 알수없음으로 구분된다. 아

동정서는 긍정정서(유머형, 애정형: 애정/열정/즐거움/부모를 

향한 자부심), 부정정서(부정형: 분노/초조함/좌절/대항적인-

예전의 불순종형, 긴장형/긴장형유머, 슬픔/보채기형), 중립, 

알수없음의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어머니 정서의 애정형은 온화한 톤으로 자녀를 

칭찬하거나 아동의 성취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포함된다. 분

노/좌절/비난형은 목소리가 커지며 초조함이나 불쾌감을 표

현하는 것이 해당되며, 긴장형/긴장형유머는 높은 수준의 걱

정이나 불안한 감정으로 인한 행동과 초조한 목소리톤이 포함

된다. 어머니 참여행동에 있어 긍정적 지시형은 “이쪽에서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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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을 빼낼 수 있겠다.”와 같이 과제를 돕는 힌트를 주는 것이 

해당되며, “확실히 빨라졌다!”와 같은 아동의 행동에 대한 부

모의 적극적인 참여와 반응은 높은 참여형으로 코딩된다. 코

칭형은 “두 손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와 같

이 아동이 깊이 사고할 수 있게 하는 조언이 되는 질문을 의미

한다. 부정적 지시형은 ‘그만’, ‘아니’ 등의 부정적인 말로 지시

하는 것을 포함한다. 아동 정서의 경우, 애정형은 부모를 향한 

미소, 성공에 자랑스러워하는 증거와 행복함 등이 포함된다. 

반면 부모의 행동이나 질문에 좌절하고 분노를 표현하며, 격

앙된 얼굴단서들은 부정형 정서로 코딩한다. 

관찰은 15분간 녹화되었으며, 컴퓨터 분석 프로그램인 

INTERACT 8 (Mangold, 2008)을 사용하여 상호작용을 분석

하였다. 코딩은 KACS의 하위요인 단축키를 키보드 상에 입력

시킨 다음, 녹화한 영상에서 확인된 어머니의 정서반응 및 참

여행동 그리고 아동의 정서반응을 각각 실시간 초단위로 기록

된다. 기록된 코드는 자동으로 수량화되며, 각 하위요인의 지

속시간이 산출된다. 산출된 수치가 높을수록 해당요인의 지속

시간이 길었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정서코드는 상호배타적이

며 위계는 없다. 평정의 신뢰도를 위해 본 연구자료 외 데이터

로 15주 이상의 코딩훈련을 통해 신뢰도 테스트를 거친 연구

자 외 연구원 1인이 데이터의 30%를 더블 코딩하였으며, 평정

자간 신뢰도는 .81로 나타났다. 이에 모든 자료는 연구자의 평

정결과로 산출하였다. 

연구절차

어머니-자녀 상호작용 실험

본 실험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루어진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어머니-자녀의 정서 및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스

트레스 요인을 주고자 하였다. 첫째, 시간제한(15분), 둘째, 과

제완성요구, 셋째, 외부의 방해이며, 어머니의 정서수준은 외

부 방해로 인해 극대화된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명하게 드러나

게 하였고, 나머지 두 가지 요인들도 어머니 아동 모두에게 실

험 전반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도록 하였다. 

실험에 앞서, 연구자는 대상 아동이 없는 장소에서 어머니

에게 실험규칙을 설명하였다. 실험은 젠가가 놓인 탁자와 소

파가 배치된 독립적이고 조용한 방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였

으며, 관찰을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여 실험의 전 과정을 녹화

하였다. 연구자는 가중된 스트레스 하에서 보인 어머니의 정

서조절 수준에 따라 어머니와 아동이 어떠한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구원이 실수를 가장

하여 블록을 무너뜨리는 상황을 연출하였으며, 이 외 실험도

중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 연구원의 개입은 실험 중반(약 

7-8분경), 블록을 어느 정도 쌓아올린 상태에서 어머니와 아동

이 실험에 적응하여 몰입도가 높아진 시점에 하였다. 전체 실

험 내용에는 의도적인 방해 외에도 아동의 실수로 탑이 무너

진 사건 모두가 포함되어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외부

의 방해로 인한 실패경험에서 상승된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어

머니-자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였다. 관찰

실험 진행에는 연구자 외 여러 연구원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자료처리

어머니-자녀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정서반응 및 참

여행동과 아동의 정서반응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원의 의도적 

개입으로 스트레스가 상승된 어머니의 정서조절 수준 실험 상

황의 정서반응 및 대화내용을 모두 전사하여, Yin (2003)이 제

시한 사례연구방법을 통해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사례를 연구할 경우를 위해 고안된 기법으로 

범주화 작업을 거쳐 일반화를 이끌어내는 특징을 갖는다(Yin, 

2003). 

분석한 자료는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얻기 위해, 연구

원 간 최종확인(member checking)을 수행함으로써 검증 작업

을 거쳤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어머니 정서조절 수준을 세 집

단으로 구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본 연구의 경우, 각 

집단의 표본의 수가 적어 분산의 동질성 및 정규분포를 가정

할 수 없으므로, Kruskal-Wallis비모수검정 및 Mann-Whitney U

검정을 통해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양적 

및 질적분석을 활용한 통합연구방법은 연구목적을 보다 타당

하고 정확하게 달성하는데 중점을 두어, 보다 나은 이해를 창

출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Creswell, Hanson, Clark Plano, & 

Morales, 2007). 

연구결과

어머니의 정서반응 및 참여행동과 아동의 
정서반응 간의 관계 

상호작용에서 관찰된 어머니 정서반응 및 참여행동과 아동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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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반응의 지속시간 간 상관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 

어머니 정서반응과 아동 정서반응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어

머니 유머는 아동의 유머와(r = .93, p < .01), 어머니 애정은 아

동의 애정과 상관을 보였다(r = .65, p < .01). 어머니 참여행동

과 아동의 정서반응관계에서 어머니의 높은 수준 참여와 아동

의 애정이(r = .79, p < .01), 어머니 코치형 질문과 아동의 애정

(r = .63, p < .01) 및 슬픔/보채기(r = .55, p < .05)와 관련이 있었

다. 반면 어머니의 강압적 행동은 아동 부정적 정서와 상관을 

보였다(r = .69, p < .01). 

다음으로 어머니 정서반응과 참여행동 관계에서 어머니의 

애정은 높은 수준의 참여행동(r = .85, p < .01)과 어머니의 분

노/비난 정서는 부정적 지시행동(r = .79, p < .01), 어머니의 경

멸은 비참여행동(r = .97, p < .01)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중립정서는 낮은 수준 참여행동과 상관이 있었으

며, 어머니의 참여행동 간에 어머니의 긍정적 지시행동이 많

을수록 부정적 지시 또한 유의하게 많이 나타났다(r = .50, p < 

.05). 그리고 비참여 행동이 많을수록 부정적 지시를 많이 사

용하였다(r = .52, p < .05).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머니 정서조절 수준에 
따른 집단 간 특성

어머니-자녀 상호작용 실험 도중 연구원의 의도적 개입으로 

실험을 방해하는 상황 연출을 통해, 급상승된 스트레스 상황

에서 어머니의 정서조절 반응에 따른 집단 간 특성을 질적으

로 분석하였다. 각 집단의 반응 특성은 다음과 같다. 

 

어머니 정서조절 수준 상(上) 집단 

(Id: 1, 5, 6, 13, 16)

어머니 정서조절 수준 상 집단은 자신의 정서 및 자녀의 정서

를 적절하게 다루는 집단이다. 이 집단의 어머니들은 상승된 

자신의 부정적 정서에 압도되지 않고 충동적이지 않았다. 이

들은 빠른 시간 내에 진정시킨 후, 자녀의 정서를 인식하고, 이

를공감해주고 격려해주며 게임을 재개할 수 있도록 이끄는 특

성을 보였다. 

실제로 이 집단의 어머니는 실험 전반에 자녀와의 상호작

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녀의 시도에 적극적으로 칭찬을 

해주며 자녀의 성취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고, 미소 

짓거나 애정 어린 목소리 톤을 많이 보였다. 아동 또한 자신의 

성취에 자부심을 드러내고 즐겁게 게임에 임하며, 다음 사례

와 같이 어머니에게 다정한 태도로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사례 1: 

(연구원 등장하고, 쓰러지는 젠가)

어머니: (자녀를 향해 당황하며 혀를 내밀고 긴장형 웃음

을 보임) 어떡해... 시간 있어 다시 쌓아보자(아이의 얼굴

을 바라보며 아이의 의사를 확인한다) (블록 다시 쌓는 

아이와 엄마)

어머니: (침착하게 자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시 해보

자, 할 수 있어!

자녀: (속상한 목소리로) 몇 분이나 남았어? 

어머니: (밝은 목소리 톤으로 아이를 격려하며) 10분이

나 남았어(실제 실험 종료 5분 전), 아까 그 시간에 두 배

가 남았어. 그러니까 다시 할 수 있어, (연구진에게) 이렇

게 몇 층으로 쌓은 다음에 해야 되죠?

자녀: (흥미를 보이며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나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안다!

어머니: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지? 

(편하게 쌓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의논하며 블록을 다

시 쌓는다)

(ID 13, 연구원 등장시점 09:33–09:48)

어머니 정서조절 수준 중(中) 집단

(Id: 3, 11, 12, 14, 16, 17)

어머니 정서조절 수준 중 집단은 어머니 자신 및 자녀의 정서

에 민감하지 못하고, 실험에만 집중하였다. 이 집단의 어머니

들은 자신의 감정을 충동적으로 표출하지는 않았지만 자녀의 

감정상태보다는 실험을 재개하여 과제를 성취하는 데에만 집

중하며 감정을 억제하는 특성을 보였다. 실험 전반에 있어 아

이가 스스로 게임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며 긍정적인 

언어적 지시를 많이 표현하지만 타인에 의해 발생한 스트레스

가 급격하게 상승된 부정적 상황에서 자녀의 정서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못하였다. 무관심한 어머니의 정서표현에 자녀들

은 자신의 정서를 있는 그대로 표현할 기회를 잃고, 감정을 누

르거나 전환하여 다시 블록쌓기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례 2: 

(연구원 등장하고 쓰러지는 젠가)

어머니: (쓰러지는 블록을 잡으며 높은 긴장정서를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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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 조심 조심 오오.

(허탈한 듯 웃으며) 쓰러졌어.  

어머니: (한숨을 내쉬며 상승된 부정적 정서를 가다듬고 

퉁명스럽게) 정빈아 다시 빨리 하자. 

자녀: (자녀 역시 좌절감에 시무룩한 표정을 지으며, 허

탈해하지만 곧 엄마와 함께 무표정으로 블록을 쌓는다)

(ID 11, 연구원 등장시점 08:18-08:31)

어머니 정서조절 수준 하(下) 집단

(Id: 2, 4, 8, 9, 10)

어머니 정서조절 수준 하 집단은 어머니 자신의 정서 조절을 

어려워하며, 자녀에게 해결되지 않은 정서를 그대로 드러내었

다. 이 집단의 어머니들은 스트레스가 급격히 상승된 상황에

서 자신의 상승된 부정적 정서를 통제하지 못하고 감정에 강

하게 압도되었으며, 충동적으로 이를 강하게 그대로 표출시킬 

뿐 아니라 자녀의 놀라거나 속상한 감정 및 행동에는 관심을 

갖지 못하고 게임 성취에만 급급한 나머지 아동을 재촉하고 

강압적으로 이끄는 모습을 보였다. 

혹은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지 못함으로 연구원의 사과에

도 무표정으로 일관하고, 그 사이 아동은 이러한 엄마와 연구

원의 눈치를살피며 말없이 게임을 재개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정서조절 실험 외 실험 전반에서도 하 집단 어머니들은 직접

적인 행동이나 힌트 등의 지시를 통해 아동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자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3: 

(연구원 등장하고 쓰러지는 젠가)

어머니: (연구원에게 황당하다는 듯한 언짢은 시선을 보냄)

자녀: (엄마를 바라보며)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어머니: (엄마를 보는 아이를 보지 못하고, 한숨을 쉬며 명

령조로) 어휴..주워! 떨어졌어, (연구진에게) 다시 할게요. (아

동에게) 거기도 떨어졌어?

자녀: (테이블 밑에 떨어진 블록을 보며) 이건 또 뭐지?

어머니: (성가신 듯 짜증 섞인 말투로) 아니야. 거기다 놔.

자녀: (다시 한번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며) 깜짝 놀랐어. 휴! 

어머니: (아동의 반응에는 관심이 없는 듯 서둘러 블록 

쌓기를 지시하며) 올려, 올려. (이 때 아동이 탁자에 기대

어 탁자가 밀리자 화를 내며) 탁자 이거 많이 기대서, 흔

들려서 이게 쓰러진 거 아니야!

자녀: (시무룩하게) 깜짝 놀랬어 휴..

어머니: 이번에는 몇 개를 쌓았는지 봐야겠어, 점점 나아

지는지 (화내며) 이거봐 밀지 말라니까? 자꾸 쓰러져! 이

거 중심을 잡아서 올려야 올릴 수 있어 알았지! (엄한 목

소리로) 자 이제 다시 할 거야 한손으로만 사용 하는 거 

잊지 마. 중심 잘 잡아서, 알았지? 탁자 너무 많이 흔들면 

쓰러져 몇 개까지 하는지 볼거야, 알았지 이제 자 하자!

(ID 9, 연구원 등장시점 10:38-12:43)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머니의 정서조절 수준에 
따른 어머니 정서반응 및 참여행동과 아동의 
정서반응의 차이검증

다음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머니의 정서조절 수준에 따른 

세 집단의 빈도분석 결과, 정서조절 상 집단 5명(31.3%), 정서

조절 중 집단 6명(37.5%), 정서조절 하 집단 5명(31.3%)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른 어머니의 정서반응 및 참여행동과 아동 

정서반응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어

머니의 정서조절 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정서표현 중 애정표현

에서 차이가 있었다(χ2 = 2.05, df = 2, p < .05). 집단 간 직접적 

검증을 위해, 두 집단씩 Mann-Whitney U검정을 실시한 결과, 

정서조절 수준 상 집단이 하 집단에 비해 애정표현을 많이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U = 2.50, p < .05). 이는 자녀를 향해 미

소, 애정 어린 목소리 톤으로 자녀를 격려하는 등 긍정적 정서

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어머니 참여행동에 있어,  ‘하지마, 그

만, 기다려’등 부정적 말로 시작하는 부정적 지시 행동이 어머

니 정서조절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χ2 = 4.08, df = 2, p < .05). 이는 정서조절 하 집단이 중 집

단에 비해 더 많은 부정적 지시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

다(U = 6.50, p < .05). 이로서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부정적 지

시행동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마지막

으로 아동의 정서 중 애정형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으며(χ2= 

2.81, df = -2, p < .05), 정서조절 상 집단의 아동이 하 집단의 아

동에 비해 애정형 정서를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U = 

2.00, p < .05). 이는 어머니를 향한 열정, 자부심, 긍정적 정서

적 반응에 있어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젠가를 활용한 15분간의 teaching-task실험을 통해, 

스트레스가 유발된 긴장 상황 속에서 어머니와 자녀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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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상호작용 내에서 

어머니의 정서반응 및 참여행동과 아동의 정서반응을 측정하

였으며, 컴퓨터를 활용한 초 단위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게임 도중 연구원이 등장하여 블록을 실수로 무너

뜨리는 상황을 추가하여, 어머니와 아동의 스트레스와 좌절감

을 급격히 상승시킨 후, 이 시점에서 보인 어머니의 정서조절 

반응을 살펴보았다. 이는 녹화 자료를 전사한 내용을 토대로 

질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어머니의 정서조절 수준에 따라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아울러 어머니 정서조절 수준에 따른 

어머니와 자녀의 정서적반응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첫째,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에서 어머니의 정서반응 

및 참여행동과 아동의 정서반응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

니가 자녀와 공유할 수 있는 유머러스한 표현을 자주 사용할

수록 자녀 역시 유머를 자주 사용하였고, 자녀에게 온정적인 

긍정적 반응을 많이 보이고 적극적으로 과제수행에 개입하여 

참여할수록 자녀 또한 자신의 과제수행을 자랑스러워하고 즐

거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Landry, Smith, 

MillerLoncar 그리고 Swank (1998)의 어머니의 정서적 조율 모

형을 통해 제안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자녀를 향한 따뜻한 민

감성과 주의를 기울이는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이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그리고 Denham (1998)이 아동의 정서에 긍정적으로 표현하

는 어머니의 아동은 긍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부모의 유머가 아동의 긍정적 정

Table 2
Differences in Emotional Response According to Mothers’ Emotional Regulation Level

Variables

Upper groupa

(n = 5) 
M (SD)

Middle groupb

(n = 6)
M (SD)

Lower groupc

(n = 5)
M (SD) χ2 Post hoc test

Maternal affect a > c
Humor  0.92 (1.17)  0.07 (0.16)  0.00 (0.00)  6.48
Affection 12.36 (7.24)  3.39 (3.45)  3.74 (4.15)  2.05*  

Anger/Frustration
/Criticism

 5.80 (10.42)  0.82 (0.95)  9.28 (6.38)  5.86

Tension 11.33 (3.45)  7.57 (4.41) 12.37 (10.67) 1.92
Contempt  0.00 (0.00)  0.00 (0.00)  0.36 (0.80) 2.20
Neutral 71.69 (7.72) 77.12 (23.78) 74.73 (16.79) 3.12

Maternal engagement c > b
Positive directives  10.64 (4.28)  14.36 (5.69) 21.22 (5.59) 1.72
High engagement  31.47 (15.91)  12.01 (9.70) 10.80 (6.60) 2.43
Low engagement  48.72 (20.02)  52.66 (22.90) 40.84 (13.29) 3.75

Coaching   1.50 (2.01)   0.71 (0.88)  0.00 (0.00) 2.27
Disengagement   0.35 (0.39)   0.11 (0.14)  1.96 (3.42) 1.16
Negative directives  3.28 (3.13)   2.77 (2.88)  9.43 (4.47)  4.08*  

Intrusive   1.10 (1.73)   0.70 (0.75)  8.13 (9.76) 6.84
Neutral   2.74 (3.87)   7.10 (12.90)  5.16 (5.12) 2.37

Child affect       a > c
Humor   0.61 (1.13)   0.06 (0.16) 0.00 (0.00) 2.85
Affection   7.14 (3.76)   1.74 (2.50) 1.94 (1.23)  2.81*   

Anger/Irritation
/Frustration
/Noncompliance

  1.05 (1.24)   1.11 (0.79) 2.02 (3.60) 0.55

Tension 16.67 (5.94)  16.89 (17.81) 19.43 (4.06) 0.58
Sadness/Whining  3.09 (4.19)   1.25 (2.09)  2.29 (1.79) 0.09
Neutral 71.20 (10.19)  65.34 (24.59) 74.25 (5.44) 0.18

Note. N = 16.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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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과 관련이 있음을 밝힌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Hwang & 

Oh, 2014). 특히 온정적이며 지지적인 부모의 자녀는 스트레

스 상황을 보다 잘 통제하고 성공적으로 대처한다는 Skinner

와 Wellborn (1994)의 연구 및 어머니가 자녀와 상호작용 시 보

이는 온정성이 자녀의 긍정적 사회 정서적 적응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힌 연구(Zhou et al., 2002)와도 일치

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녀에게 조언이 될 수 있는 질문을 던지

거나 자녀 스스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이끌수록 자녀는 

과제수행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부모의 관심어린 질문이 자녀가 과제 수행에 더 흥미와 열

정을 보이도록 이끌었고, 스스로의 수행 결과에 자부심을 느

끼도록 도와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어머니의 

코칭 질문은 과제 수행 시, 자녀의 슬픔 및 칭얼거림과도 관련

이 있었다. 슬픔 및 칭얼거림 코드는 입을 삐죽거리거나 부루

퉁하게 보이며 보채는 목소리 톤을 사용하는 단서들을 포함한

다. 아이는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때 부모를 가장 필요로 할 뿐 

아니라(Gottman & Nahm, 2007), 대상 아동의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아이의 칭얼거림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직접적인 도움 

없이 스스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상황에서 어머니에

게 도움을 요청하는 하나의 정서적 반응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아동의 팔을 잡는 등 아동이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

으로 아동에게 방향을 제시하거나 아동의 요청 없이 어머니가 

직접 블록을 움직이는 등 강압적 행동을 보이는 아동은 부모

의 행동이나 말에 입술을 굳게 다무는 것과 같은 억눌린 분노

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하는 방향으로 과제가 잘 풀

리지 않을 때에 보다 얼굴을 찌푸리고 좌절을 표현하는 모습

을 보였다. 이는 어머니의 답답하고 불안한 부정적인 생각과 

정서가 자녀에게 전달됨으로서 자녀 역시 강한 부정적 정서

를 경험한 것으로, 아동에게 높은 수준의 부정적 정서나 강압

적 태도를 보이는 부모의 아동은 부모의 지시를 따르도록 하

는 동기가 사라지게 되며, 낮은 정서조절 전략을 보인다는 연

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McDowell, Kim, O’Neil, & Parke, 

2002). 어머니가 강압적으로 접근할수록 자녀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며 좌절스러운 상황을 잘 견디지 못해 과제수행에

서 부정적 정서를 많이 드러내게 되고 과제수행상황을 힘겹게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 내에서 나

타난 어머니의 사회화 행동과 정서적 반응이 아동의 정서적 

반응과의 관련성을 입증해주며, 아동의 긍정적 정서발달을 증

진시키기 위해 어머니의 바람직한 정서사회화를 위한 중재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급격히 상승된 어머니와 자녀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머니의 정서조절 수준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정서를 잘 조

절하는 어머니들은 부정적 정서에 압도되지 않고 충동적이지 

않았으며, 자신의 정서를 적절하게 다루고 동시에 자녀의 정

서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반면 정서조절 수준이 낮은 어

머니들은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지 못하고 자녀의 부정적 정서 

역시 다루어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충동적으로 자녀에게 자신

의 해결되지 않은 정서를 그대로 드러냈다. 일부 어머니들은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자녀에게 표출하지는 않았으나 자녀의 

정서에 민감하지 못하거나 전혀 관심을 보이지 못하고 이를 

억제하며 실험에만 집중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정서를 잘 조절하는 어머니들은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서조절 방식 중 하나인 능동

적 정서조절의 특성을 보였다(Shin, Lee, & Lee, 2005). 이는 상

황 혹은 문제 및 자신의 느낌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자 노

력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일을 한

다고 밝힌 연구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Thayer, 

Newman, & McClain, 1994). 즉, 이들은 직면한 부정적 정서

에 압도되지 않고,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수용하며 조절하

는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자녀의 정서를 다루어주는 등 

정서적 신호에 상당히 유연함을 보여주고 있었다(Gottman et 

al., 1997). 이러한 자신의 정서 뿐 아니라 자녀의 정서에 대해 

민감하고 수용적인 신념을 갖는 어머니들은 평소 정서를 경험

하는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표현하고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뿐 아니라 회복에도 능숙하다고 보고된다(Katz & 

Windecker-Nelson, 2004). 하지만 정서조절에 능숙하지 못한 

어머니들의 경우,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

서를 부정적으로 이를 표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한국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성 상 부정적 정서를 솔직히 표현하

기보다 우회적으로 혹은 이를 억제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성

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지만 긴장과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상황 안에서 부정적 정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어떻게 

이를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셋째, 어머니의 자녀를 향한 애정형 정서와 아동의 정서반

응 중 애정형이 어머니 정서조절 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이는 어머니가 자신 및 아동의 정서에 대해 인식하고 조절하

며 아동의 정서표현을 격려하는 경우, 자녀는 부정적 정서를 

잘 다룰 뿐 아니라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건에서 빠르게 회복

하며,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으로 그렇지 않은 자녀에 비해 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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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고 무엇보다 부모-자녀 관계의 초석이 되는 정서적 친밀

감을 형성하게 한다고 밝힌 연구를 지지한다(Gottman, Katz, 

& Hooven, 1996). 반면, 어머니 참여행동에서 부정적 지시행

동이 어머니의 정서조절 수준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과도하게 지시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경우 자녀

의 자기조절능력을 약화시킨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Eisenberg et al., 1999). 또한 아동에게 무반응적이며 제한 설

정을 잘 하지 못하는 부모의 아동은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

를 많이 표현한다고 밝힌 연구(Gottman & Nahm, 2007)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

금까지 학령전기 아동과 어머니의 상호작용을 다룬 연구들에

서는 대부분 실험연구가 널리 활용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

는 컴퓨터를 활용한 실시간 초단위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상호작용을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으며, 어머니와 

학령전기 아동의 정서적 상호작용 양상을 심도있게 살펴, 보다 

실질적이고 유용한 결과들을 보고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어머니 정서조절 방식을 질적으로 분석하

여 집단 간 차이를 밝힘으로서, 양적인 측면에서 나아가 질적

인 분석을 포함하는 통합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는데 의미를 

갖는다. 이는 양적 연구가 갖는 한계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어

머니-자녀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어머니 정서조절에 대한 심

층적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서 어머니의 적응적이고 

효과적인 정서조절에 대한 중요성과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함

을 시사한다. 

셋째, 학령전기 아동과 어머니의 친밀한 정서적인 상호작

용에 있어 어머니의 온정적이며 공유 가능한 웃음을 제공하는 

능력 및 직접적인 지시나 강압적 태도 보다 자녀 스스로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제공하고 조언을 하는 접근이 자

녀의 성취에 대한 자부심 및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 정서와 관

련이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어머니가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잘 다루는 경우, 자녀의 정서에도 애정적으로 반응해주며 자

녀 역시 어머니와 긍정적 정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는 학령 전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자녀 

간 긍정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육 및 상담장면에

서 효과적인 부모-자녀 관계 정립을 돕기 위한 중요한 시사점

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어머니 정서조절과 아동의 정서적 반

응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가져왔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는 학령 전기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

로 하여 정서적 상호작용을 분석하였으나, 대상 수가 적어 추

후에 더 많은 연구대상을 선정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는

지 반복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의 정서조절수준

을 구분함에 있어 어머니의 정서조절방식에 주목하여 질적분

석을 통해 접근하였다는 점은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찰자의 주관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음을 밝힌다. 셋째, 본 연구의 어머니 정서조절 수준 

분석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이는 대처에 따라 정서조절 수준

을 구분한 것이다. 그러나 Gross (1998)에 따르면, 정서가 유발

되는 동기 혹은 인지 및 신체적 과정 등에 따라 정서마다 다른 

조절 방략을 사용할 수 있음을 밝힌 바, 부정적 정서 상태나 스

트레스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어떤 대처방법을 사용하는

지 혹은 효과적인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정적 정서가 

갖는 특성들을 고려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후 연구

에서는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하여 자연스럽고 다양한 상황

에서 연구를 진행하여 본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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